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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략비축유 2배 확대계획 “차질”

한국이 고유가로 인해 향후 2년내에 전략 비축유 저장 목표를 2배 가까이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월23일 보도했다.

WSJ는 한 한국관리의 말을 인용해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비축유 확대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검

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관리는 “한국 정부가 현재 1억1600만배럴인 비축유 저장 능력을 2008년까지 1억4600만배럴로 늘려 현재 

수준의 2배 가까운 1억4000만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었다”며 “2002년 국제유가가 현재의 절반도 

되지 않았을 때 세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08년까지 매년 현물시장에서 2000만배럴을 구매해야 하지만, 현재 

두바이(Dubai)유 가격이 배럴당 60-65달러에 달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6년 배정된 예산은 3억32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4월말 현재 총 비축규모의 62%인 7250만배럴의 원유와 석유류를 비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르

웨이, 알제리, 중국 등의 관련기업과 저장시설 임대계약을 통해 저장한 1990만배럴도 포함돼 있다.

관리는 그러나 비축유 재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WSJ는 한국이 산유국의 저장시설을 임대해 전략비축유를 확대할 수도 있는 길이 있다면서 한국이 현재 아

랍에미리트연합(UAE)와 저장시설 임대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아, 쿠웨이트 등과

도 비슷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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